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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츠는 유명 맛집에서 갓 만든 요리를 식기 전에 집에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배달하는 서비스를 올해 5월부터 본격
적으로 확대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쿠팡이츠는 배달파트너들의 안전을 위하여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해 왔습니다.

지난 16일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배달종사자에게도 산재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내용에 대하여 합
의하였고, 쿠팡은 노사정 합의 정신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바로 쿠팡이츠 배달파트너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기로 결정하
였습니다.

산재보험은 업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사고나 질병 등을 치료해주고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산재보험 가입 조건을 충족하고 그에 따라 가입하는 모든 쿠팡이츠 배달파트너가 보험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쿠팡이츠는 음식을 가장 안전하고 빠른 시간 내에 배달하는 프리미엄 음식배달 서비스로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다른 음식배
달 업체들이 한 번에 여러 식당을 거치며 음식을 받아서 여러 집으로 배달하는 반면에, 쿠팡이츠의 배달파트너는  한 식당
의 음식을 한 집에만 배달하기 때문이죠. 고객은 음식이 식을까 조바심을 내지 않아도 되고, 식당은 배달 때문에 음식 평
가가 나빠지는 일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한 집 배달 시스템은 배달파트너들이 과속하지 않고 여유 있게 배달
해도 남보다 빠르게 배달을 마칠 수 있게 해 배달사고의 위험도를 크게 낮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쿠팡이츠 배달파트너가 안전하면서도 신속한 배달을 하는 현장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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